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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job related stress and child care using data from working mother’s in Korea 

and Japan. 

Methods: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survey of 125 Korean mothers who used 

childcare facilities in two cities and 170 Japan mothers who used childcare facilities in 

two cities. The questionnaire sought information about the mother’s age, age of the 

youngest child, family composition, mother’s occupation, parenting stress, job stress, 

appropriate parenting behavior and child maltreatment. Based on this survey data, it was 

tried to reveal the effective paths between parenting stress, job stress, appropriate 

parenting behavior and child maltreatment in order to provide the rationale for 

intervention by using SEM. 

Results: Child ca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fected by parenting stress and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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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for both Korean and Japanese working mother’s.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uggest the need to establish work-life 

balance policies to improve the balanced lives of working mother’s.

Key words: Working mother, Parenting stress, Job stress, Child care, Maltreatment

Ⅰ．서론

한국과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화 정책을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게 되면서 이를 계기

로 가정 내 성별역할분담이라는 젠더이데올로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런 가운데 한편으로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맞벌이 세대가 보편적인 가정형태로 자리잡게 되었

다. 일본에서는 이미 1997년 이후 맞벌이 가구수(949

만 가구)가 홀벌이 가구수(921만 가구)를 상회하였

고(총무성 통계국, 1997), 한국에서는 2011년에 유배

우자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수(507만 가구)가 홀

벌이 가구수(491만 가구)를 넘어섰다(통계청, 2012).

맞벌이 가정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공적인 

영역에서의 노동활동과 사적인 영역에서의 가사 및 

양육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양육

의 일차적인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있어 맞벌이를 

선택한 여성들은 장시간 근로와 가사 및 육아노동이

라는 다중역할 부담을 겪고 있다. 통계청의 생활시

간조사 결과(2009)에 따르면, 한국의 맞벌이 세대 여

성이 맞벌이 세대의 남성이나 홀벌이 세대의 여성에 

비해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일

하는 시간과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를 합쳐 전체 

일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맞벌이 세대의 여성은 하

루 총 9.7시간 일한다. 홀벌이 세대의 여성이 7시간 

일하는 것과 비교하면 2시간 42분 가량 더 일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홀벌이 세대 여성이 약 7.5시

간, 맞벌이 세대의 여성이 약 9.3시간으로 우리나라

와 비슷한 수준이다(총무성 통계국, 2012). 남성의 

경우에는 양국 모두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시간이 비슷했다. 가족 돌보기와 가정관리에 쓰는 

시간은 오히려 맞벌이 세대의 남성이 더 짧은 것으

로 나타났다(통계청, 2009; 총무성 통계국, 2012).

이와 같이 맞벌이 세대는 늘어나고 있지만 가사

와 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 즉 직장생활을 하는 어머니들은 직장일과 자

녀양육, 집안일이라는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고은숙과 김명자, 1992).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돕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부모로부터 신체 및 

정서적 학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낮은 사회성과 

높은 공격성을 보이며(Doh 외, 2012), 자아존중감이 

낮고, 발달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Erickson 

외, 2002). 따라서, 특히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인 영

유아기 아동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의 적절한 양육행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양육 스트레스, 양육

불안감, 부모의 개인적 특성, 부부관계, 일,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원 등의 영향을 받기 쉽다(Belskey, 

1984;  Crnic 외, 1990; Abidin, 1992; 冬木春子, 2005; 

Cho 외, 2010). 이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부담감 및 

양육 스트레스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좌우하는 중요

한 요인이라는 것이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

고 있다. 또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양육 스트레

스를 강하게 느낄수록 자녀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체벌 등 강압적이고 부적절한 양육행동이 

유발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imons 외, 

1993; 唐軼斐 외, 2007; Lee 외, 2008; Kim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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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외, 2010). 또한 양육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

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행동을 한다는 보고도 있다

(Kim 외, 2005).

그러나 Abidin(1992)은 양육 스트레스와 부절적

한 양육행동은 단순히 선형적인 관계가 아닌 매우 

낮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에서도 양육행동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Kanner 외(1981)는 양육자에게 있어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가신 일(Daily Hassles: 이하 DH)이 동

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자녀에게 위협적인 행동으

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DH가 발

생하여 이 상황에 대해 부모가 부담감 및 불쾌감 같

은 부정적인 인지를 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결과

로 부적절한 양육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다(Hillson 외, 1994; 

唐軼斐 외, 2007; 朴志先 외, 2012). 그러나 지금까지

의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주로 가정 내 양육

과 관련한 내용에 한정시켜 검증하고 있어 취업모

가 직면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맞벌이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과 양육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

는 취업모에게 양육행동은 단지 양육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부담감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

게 되는 스트레스도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인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부모의 우울감 

및 일과 가정생활의 다중부담감을 증대시켜 결과적

으로 자녀에 대한 냉담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小林章雄, 2010). 따라서 직무 

스트레스는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 스트레스 및 직무와 직장환경에 관한 

스트레스를 동시에 포함하여 취업모의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

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문화권에 따른 직무 

및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관련성을 비교한 

연구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

로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위치하면서 유교문화권이

라는 비슷한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양

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분야에 걸쳐 교

류를 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에 그 나라의 관습이나 가치관 등이 반영

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과 일본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공통점을 비롯하여 상이점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비교작업을 통해 

양국 취업모의 일과 가정 및 양육의 조화를 도모하

기 위한 정책 제시 또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다

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영유아기 자

녀를 양육 중인 취업모를 대상으로 추후 양육지원

대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그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일과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Ⅱ．선행연구 검토

1.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은 영유아기 아동의 성장과 발달

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이

미 다수의 연구를 통해 보고되어 왔다(Scott-Little 

& Holloway, 1992). 부모로부터 신체 및 정서적 학

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낮은 사회성과 높은 공격

성을 보이며(Doh 외, 2012), 자아존중감이 낮고, 발

달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Erickson 외, 2002). 

따라서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인 영유아기 아동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의 

적절한 양육행동이 요구된다.

양육행동에 관해서는 그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

기는 어려우나 기존의 개념들을 참고로 정리해 보면, 

부모가 자녀의 성장 및 발달을 위해 행하는 일반적

이고 보편적인 태도 및 행동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Petit 외, 1997; Min 외, 2009).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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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행동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분류방식이 제시되

고 있다. 예를 들면, Hofferth 외(2003)는 자녀에게 

지지적인 행동을 취하는 부모인지, 또는 엄격하게 

다스리는 부모인지라는 기준에서 분류하고 있고, 이

현주 외(2008)는 Buri(1991)가 개발한 부모권위척도

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허용적, 권위

적, 민주적 양육태도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기

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분류들을 재정리하면 양육

행동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자녀의 

장점과 단점을 강조하는 양육행동에 초점을 둔 분류

이고, 또 하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초점을 

둔 분류다. 이 두 분류는 다시 각각 두 가지 측면의 

양육행동으로 구분된다. 먼저 자녀의 장단점을 강조

하는 양육행동에 초점을 둔 경우, 애정, 존중, 온정과 

같은 수용적 양육행동(acceptance parenting)과 냉

정, 공격, 무관심과 같은 거부적 양육행동(rejective 

parenting)으로 나눌 수 있다(Rohner 외, 2005).

한편, 부모역할에 초점을 둔 양육행동의 경우, 적

절한 양육행동과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두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의 정상적

인 발달과 성장을 위해 보호와 교육 등과 같은 적절

한 양육행동을 행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이는 아

동권리조약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부모는 

자녀에 대해 ‘보호’와 ‘발달(교육)’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적절한 양육행동을 척도화한 연구로 

阿部浩子(2008)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연구

에서는 부모의 적절한 양육행동으로 ‘교육’, ‘영양’, 

‘위생’, ‘긴급’, ‘안전’, ‘휴양’, ‘관심’이라는 구체적인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적절

한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을 지나치게 상세히 분류하

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에 

대한 두가지 축인 교육과 보호 측면에서 재분류하면 

‘교육’과 ‘관심’ 2 요인을 ‘교육적 양육행동’으로, ‘영

양’, ‘위생’, ‘긴급’, ‘안전’, ‘휴양’ 5요인을 ‘보호적 양육

행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부적절한 양육행동

은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육아행동으로 

자녀에 대한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임이 이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다(Belskey, 1980; 唐

軼斐 외, 2007). 여기서 방임의 경우, 적절한 양육행

동의 보호적 측면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에서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의 두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는 문화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인지, 학대인지를 규

정하기가 쉽지 않고, 일치된 견해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하는 빈도

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大原美知子, 200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육행동은 학자별로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수용적-거

부적 양육행동의 경우, 양육태도에 근접한 개념으로 

양육자의 양육에 대한 정신적인 준비상태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

의 발달을 위해 구체적으로 부모로써 어떠한 양육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

다고 판단하여 양육행동을 부모역할에 초점을 둔 

적절한 양육행동과 부적절한 양육행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취업모의 스트레스

1) 직무 스트레스

취업모는 가사와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과 직장활

동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특

히 직장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hompson 외, 2006).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

은 학자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직무 환경에서 경

험하는 개인적인 현상으로 정신적, 신체적 긴장상태

를 유발하는 현상 및 요인들을 의미한다(정은주 외, 

2012). 스트레스가 개인과 환경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 직무 스트레스는 

조직원과 그가 속한 환경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수

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개인의 요구에 따라 환

경이 마련되지 못하거나 환경적 요구가 개인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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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자원을 초과할 때 개인은 직무 스트레스에 처

하게 된다(박영호 외, 2000; 정은주 외, 2012). 이러

한 직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개

인의 생리적, 심리적, 행동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고혈압, 위궤양 같은 신체적 질환 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 및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

친다(김재엽, 2009). 또한 직장에서 디스트레스적인 

사회적 경험을 한 근로자는 가정에서 부정적인 어

조로 자녀를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petti, 1994).

2)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들이 자녀 양육 과정에서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과 신체적 피로감을 비롯하여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하는데 불만을 가지면서 자유

롭지 못한 생활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 의미한다

(Abidin, 1992). Hillson 외(1994)는 부적절한 양육행

동의 발생요인으로 양육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작은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Crnic 외(1990)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

는 짜증나거나 성가신 일들, 골칫거리에 대한 일상

사로 Parenting Daily Hassles(PDH)라고 표현한다. 

부모에게 있어서는 주된 생활 사건들(major life 

events)보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일들

(daily hassles)이 더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Kanner 외(1981)는 매일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 복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의 주요생활

사건보다 양육자에게 더 위협적일 수 있다고 지적

한다(김현희, 2008 재인용).

또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정신적 건강 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행동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淸水尙子 외, 2008; 조규

영 외, 2010). 특히 취학 전 아동기는 아동의 정서적,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이 시기의 

취업모가 겪는 양육 스트레스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양육과정에서의 생활사건들

에 대해 唐軼斐 외(2007)의 연구에서는 양육관련 

Daily Hassles(DH)에 대해 양육과정에서 부모로서 

해야 하는 일들과 부모를 힘들게 하는 아동의 특성 

또는 기질로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아동 행동과 

관련한 내용들로 구성하여 부적절한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방법

조사대상은 한국과 일본의 대도시 어린이집을 이

용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2개 도시의 어린이집 8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취업모 154명과 일본 2개 도시의 어린이집 2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취업모 215명으로 하였다. 조사는 어

린이집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 졌으며, 조

사대상자에게는 조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약속

하고,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조사에 동의한 어머

니가 집에서 조사지에 응답한 후, 자녀를 어린이집

에 데려올 때 현관 입구에 준비한 수거함에 직접 넣

도록 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한국은 2009년 7월-10

월, 일본은 2010년 9월-11월까지 약 3개월간으로 하

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취업모의 직무와 

양육에 관련한 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

육행동과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모형을 구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 및 변수 간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는 취업모의 직무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레스이며, 종속변수는 취업모의 자녀에 대

한 적절한 양육행동과 부적절한 양육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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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3. 측정도구

조사내용은 대상자의 기본적 속성(연령, 자녀수, 

가족구성, 막내자녀나이, 취업형태), 양육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적절한 양육행동, 부적절한 양육행

동으로 구성하였다.

1)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는 Crnic(1990)이 개발한 ‘Parenting 

Daily Hassles Scale(PDH)’을 唐軼斐 외(2007)가 일

본어로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

도는 ‘부모역할요인’에 관한 5문항, ‘아동행동특성요

인’에 관한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0점: 전혀 화가 나지 

않는다’에서 ‘4점: 매우 많이 화가 난다’까지 5점 척

도로 하였다. 즉, 득점이 높을수록 양육에 관한 스트

레스를 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는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는 일들과 그에 대한 평가’로 

정의하여 鄭眞己 외(2003)의 연구성과를 참고로 직

무 자체에 관한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직무관련요

인’ 8문항, 인간관계 및 직장분위기 등 직장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직장환경관련요인’ 9문

항을 준비하여 총 1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

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0점: 전혀 불쾌하지 않다’

에서 ‘3점: 매우 불쾌하다’의 4점 척도로 하였다. 즉, 

득점이 높을수록 일과 관련된 일상적 스트레스가 

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적절한 양육행동

적절한 양육행동은 阿部浩子(2008)의 ‘양육행동측정

척도’를 참고로 ‘교육적 양육행동’에 관련한 7문항, ‘보

호적 양육행동’에 관련한 15문항 등 총 22문항으로 측

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및 수량화는 ‘0점: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에서 ‘3점: 항상 그렇게 하고 있

다’까지 4점 척도로 하였다. 즉, 득점이 높을수록 적절

한 양육행동을 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부적절한 양육행동

부적절한 양육행동은 唐軼斐 외(2005)의 부적절한 

양육행동(Child maltreatment) 경향지표 중 심리적 학

대와 신체적 학대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심리적 학대’에 관련한 7문항, ‘신체적 학대’에 관

련한 5문항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에 대한 응답은 ‘0점: 전혀 없다’에서 ‘4점: 항상 있다’

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어, 득점이 높을수록 부적절

한 양육행동을 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방법

먼저 자료의 일반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변수

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구하였다. 이어 각 측정척도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타당성은 척도의 

요인구조모형의 측면에서 본 구성개념타당성에 대해 

확인적요인분석을 하였고, 신뢰성은 내적적합성을 살

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신뢰성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직무와 양육 스트레스가 적절한 양육행

동과 부적절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인과관계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과 변수간 관

련성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토하였다.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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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한국

(125명)

일본

(170)

어머니: 평균연령±표준편차

범위

34.3세±2.9

27∼44세

33.6세±5.0

21∼47세

막내자녀: 평균연령±표준편차

범위

3.1세±1.8

0∼6세

2.3세±1.7

0∼6세

자녀수: 1명
35

(28.0)

33

(19.4)

2명
75

(60.0)

81

(47.6)

3명 이상
15

(12.0)

56

(23.0)

가족구성: 부부+자녀
110

(88.0)

139

(81.8)

부부+자녀+친정부모
4

(3.2)

6

(3.5)

부부+자녀+시부모
11

(8.8)

25

(14.7)

어 변수간 관련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연령, 자녀수, 가

족구조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연령과 자녀수는 

연속변수, 가족구성(0점: 2세대 가족, 1점: 3세대 가

족)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분석모형의 표준화계수(경로계수)에 대한 유의성은 

비표준화계수를 표준오차로 뺀 값(이하 t값)의 절대치

가 1.96이상(5%유의수준)을 나타내면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

도 판정에는 Comparative Fit Index(CFI)와 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RMSEA)을 채용

하였다. 일반적으로 CFI는 0.90이상, RMSEA는 0.10을 

넘지 않으면 모형의 적합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파라미터 추정에는 WLSMV법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분석에는 SPSS 12.0 for Windows 및 

M-plus Version 2.01을 사용하였다. 최종분석에는 

분석에 필요한 모든 문항에 응답한 한국 125명, 일

본 17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Ⅳ．결과

1. 대상자의 일반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한국 어머니가 평균 34.3세(표준편

차 2.9, 범위 27-44세), 일본 어머니가 평균 33.6세(표준

편차 5.0, 범위 21-47세)였다. 막내자녀 나이는 한국이 

평균 3.1세(표준편차 1.8, 범위 0-7세), 일본이 평균 2.3

세(표준편차 1.7, 범위 0-6세)였다. 자녀수는 한국과 일

본 모두 ‘2명’이 각각 75명(60.0%), 81명(47.6%)으로 가

장 많았다. 가족구성은 한국과 일본 모두 ‘부부와 자녀’

가 각각 110명(88.0%), 139명(81.8%)으로 핵가족으로 

구성된 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직업은 한

국의 경우, ‘회사원(정규직)’이 58명(46.4%)으로 약 절

반 가까이를 나타내고 있었고, ‘공무원’이 27명(21.6%)

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의 경우, ‘파트, 아르바이트’

가 90명(52.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어 ‘회사원(정규직)’이 41명(24.1%)를 나타냈다.

<표 1> 대상자의 속성분포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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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한국

(125명)

일본

(170)

취업형태: 회사원(정규직)
58

(46.4)

41

(24.1)

회사원(비정규직)
14

(11.2)

9

(5.3)

공무원
27

(21.6)

30

(17.6)

파트, 아르바이트
26

(20.8)

90

(52.9)

2. 각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토

1) 양육 스트레스

먼저 양육 스트레스 측정척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 ‘부모역할요인(5문항)’과 ‘아동행동특성요인(5문항)’

으로 구성된 2요인 사교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

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한국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χ2

(df)=43.451(20), CFI=0.942, RMSEA=0.097, 일본 어머

니 데이터에서는 χ2(df)=75.322(34), CFI=0.910, 

RMSEA=0.085로 통계학적인 허용범위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 측정척도의 내적적합성

을 확인하고자 Cronbach’s α 신뢰성계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부모역할요인’이 

0.717, ‘아동행동특성요인’이 0.677, 일본 어머니 데이

터에서는 ‘부모역할요인’이 0.723, ‘아동행동특성요인’

이 0.727로 통계학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양육 스트레스 각 영역의 총득점에 대

한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 한국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부모역할요인’이 7.1점(표준편차 3.2), ‘아동행동특성

요인’이 6.5점(표준편차 3.2)이었고, 일본 어머니 데이

터에서는 ‘부모역할요인’이 6.9점(표준편차 3.4), ‘아동

행동특성요인’이 7.1점(표준편차 3.3)으로 나타났다.

2)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측정척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

기 위해 ‘직무관련요인(8문항)’과 ‘직장환경관련요인(9

문항)’으로 구성된 2요인 사교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한국 어머니 데이터에

서는 χ2(df)=31.907(13), CFI=0.963, RMSEA=0.108, 

일본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χ2(df)=49.196(25), 

CFI=0.961, RMSEA=0.075로 비교적 통계학적인 허

용범위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

무 스트레스 측정척도의 내적적합성을 확인하고자 

Cronbach’s α 신뢰성계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 어머

니 데이터에서는 ‘직무관련요인’이 0.784, ‘직장환경관

련요인’이 0.806, 일본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직무관

련요인’이 0.839, ‘직장환경관련요인’이 0.697로 통계

학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직

무 스트레스 각 영역의 총득점에 대한 평균치를 산출

한 결과, 한국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직무관련요인’이 

5.1점(표준편차 3.4), ‘직장환경관련요인’이 4.2점(표준

편차 3.4)이었고, 일본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직무관

련요인’이 4.0점(표준편차 3.9), ‘직장환경관련요인’이 

2.3점(표준편차 2.7)으로 나타났다.

3) 적절한 양육행동

적절한 양육행동 측정척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교육적 양육행동(7문항)’과 ‘보호적 양육행동(15

문항)’으로 구성된 2요인 사교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한국 어머니 데이터에

서는 χ2(df)=39.057(20), CFI=0.964, RMSEA=0.087, 일본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χ2(df)=74.073(43), CFI=0.934, 

RMSEA=0.065로 통계학적인 허용범위를 충족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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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또한 적절한 양육행동 측정척도의 내적 적

합성을 확인하고자 Cronbach’s α 신뢰성계수를 산출

한 결과, 한국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교육적 양육행동’

이 0.704, ‘보호적 양육행동’이 0.623, 일본 어머니 데이

터에서는 ‘교육적 양육행동’이 0.799, ‘보호적 양육행동’

이 0.752로 통계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양육행동 각 영역의 총득점에 대한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 한국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교

육적 양육행동’이 7.9점(표준편차 2.0), ‘보호적 양육행

동’이 17.4점(표준편차 2.4)이었고, 일본 어머니 데이터

에서는 ‘교육적 양육행동’이 6.9점(표준편차 2.5), ‘보호

적 양육행동’이 14.9점(표준편차 3.8)으로 나타났다.

4) 부적절한 양육행동

부적절한 양육행동 측정척도의 타당성을 검토하

고자 ‘심리적 학대(7문항)’, ‘신체적 학대(5문항)’로 

구성된 2요인 사교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한국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χ2

(df)=51.970(22), CFI=0.962, RMSEA=0.104, 일본 어

머니 데이터에서는 χ2(df)=69.192(27), CFI=0.956, 

RMSEA=0.096으로 통계학적인 허용범위를 비교적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절한 

양육행동 측정척도의 내적적합성을 확인하고자 

Cronbach’s α 신뢰성계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 어머

니 데이터에서는 ‘심리적 학대’가 0.879, ‘신체적 학

대’가 0.736, 일본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심리적 학대’

가 0.874, ‘신체적 학대’가 0.826으로 통계학적으로 양

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양

육행동 각 영역의 총득점에 대한 평균치를 산출한 

결과, 한국 어머니 데이터에서는 ‘심리적 학대(7문

항)’가 11.5점(표준편차 4.1), ‘신체적 학대(5문항)’가 

4.3점(표준편차 2.6)이었고, 일본 어머니 데이터에서

는 ‘심리적 학대(7문항)’가 7.3점(표준편차 5.0), ‘신체

적 학대(5문항)’가 3.0점(표준편차 3.2)으로 나타났다.

<표 2> 각 측정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토 결과

국가 x
2
(df) CFI RMSEA

Cronbach's α

신뢰성계수
평균치(SD)

양육 

스트레스

한국 43.451(20) 0.942 0.097
부모역할요인:

아동행동특성요인:

0.717

0.677

7.1 (3.2)

6.5 (3.2)

일본 75.322(34) 0.910 0.085
부모역할요인:

아동행동특성요인:

0.723

0.727

6.9 (3.4)

7.1 (3.3)

직무 

스트레스

한국 31.907(13) 0.963 0.108
직무관련요인:

직장환경관리요인:

0.784

0806

5.1 (3.4)

4.2 (3.4)

일본 49.196(25) 0.961 0.075
직무관련요인:

직장환경관리요인:

0.839

0.697

4.0 (3.9)

2.3 (2.7)

적절한 

양육행동

한국 39.057(20) 0.964 0.087
교육적 양육행동:

보호적 양육행동:

0.704

0.623

7.9 (2.0)

17.4 (2.4)

일본 74.073(43) 0.934 0.065
교육적 양육행동:

보호적 양육행동:

0.799

0.752

6.9 (2.5)

14.9 (3.8)

부적절한 

양육행동

한국 51.970(22) 0.962 0.104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0.879

0.736

11.5 (4.1)

4.3 (2.6)

일본 69.192(27) 0.956 0.096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0.874

0.826

7.3 (5.0)

3.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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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모형 검토 결과

데이터 수가 한국(그림 2)과 일본(그림 3) 모두 

200명 미만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립변수인 

직무와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합계득점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는 한국에서는 χ2(df)=42.360(66), CFI=0.890, 

RMSEA=0.096, 일본에서는 χ2(df)=179.285(73), CFI= 

0.899, RMSEA=0.093으로 양국 모두 통계학적인 수

준을 대체로 충족시키고 있었다.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직무 스

트레스인 ‘직무관련요인’이 ‘심리적 학대’에 대해 부

(-)의 관련성(표준화계수:-0.209)을 보였다. 또한 ‘직

장환경요인’이 ‘교육적 양육행동’에 대해 부(-)의 관

련성(표준화계수:-0.288)을,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는 정(+)의 관련성(표준화계수: 순서

대로 0.332, 0.252)을 나타냈다.

양육 스트레스 중 ‘부모역할요인’이 ‘교육적 양육

행동’에 대해 유의한 부(-)의 관련성(표준화계

수:-0.341)을, ‘심리적 학대’에 대해 유의한 정(+)의 

관련성(표준화계수: 0.420)을 나타냈다.

일본에서는 직무 스트레스인 ‘직무관련요인’이 

‘신체적 학대’에 대해 유의한 부(-)의 관련성(표준화

계수:-0.182)을, ‘직장환경요인’이 ‘신체적 학대’에 대

해 유의한 정(+)의 관련성(표준화계수:0.200)을 나타

냈다. 양육 스트레스 중 ‘부모역할요인’은 ‘교육적 양

육행동’과 ‘보호적 양육행동’에 대해 유의한 부(-)의 

관련성(표준화계수: 순서대로 -0.377, -0.317)을, ‘심

리적 학대’에 대해 유의한 정(+)의 관련성(표준화계

수: 0.460)을, ‘아동행동특성요인’은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에 대해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나타

냈다(표준화계수: 각각 0.203, 0.306).

교육적
양육행동

보호적
양육행동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ε1

ε3

ζ1

ζ2

ζ3

ζ4

n=125, χ²(df)=142.360(66)
CFI=0.890, RMSEA=0.096

-.341

.736

-.223

.393

R2=.221

R2=.060

R2=.432

R2=.232

직무관련
요인

직장환경
관련요인

부모역할
요인

아동행동
특성요인

-.288

.420

.218

ε2

ε4

.665

.631

.252

-.209
.332

주)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경로（p<0.05）는 실선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계수는

점선으로 나타냈다.

그림의 간결성을 위해 잠재변수에 속하는 관측변수 및 오차는 생략하였다.

또한 경로계수에 대한 수치는 표준화계수로 나타냈다.

‘εn’는 관측변수에 대한 오차변수를, ‘ζn’는 잠재변수에 대한 오차변수를 뜻한다.

통제변수: 취업모의 연령, 자녀수, 가족구성

<그림 2> 한국 취업모의 연구모형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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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제변수로 투입한 세 변수의 경우, 한국에

서는 ‘자녀수’가 ‘부모역할요인’에 대해 유의한 정(+)

의 관련성(표준화계수: 0.402)을 나타냈고, 일본에서

는 ‘어머니의 연령’이 ‘부모역할요인’과 ‘아동행동특

성요인’에 대해 유의한 정(+)의 관련성(표준화계수: 

순서대로 0.341, 0.163)을, ‘심리적 학대’에 대해서는 

유의한 부(+)의 관련성(표준화계수: -0.150)을, ‘자녀

수’는 ‘심리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에 대해 유의한 

정(+)의 관련성(표준화계수: 순서대로 0.207, 0.248)

을 나타냈다. 한일 양국에 있어서 ‘가족구성’은 어느 

변수에 대해서도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율은 ‘교육적 양육행동’에 

대해서는 한국 22.1%, 일본 20.2%, ‘보호적 양육행

동’에 대해서는 한국 6.0%, 일본 10.3%, ‘심리적 학

대’에 대해서는 한국 43.2%, 일본 44.9%, ‘신체적 학

대’에 대해서는 한국 23.2%, 일본 31.8%로 나타났다.

교육적
양육행동

보호적
양육행동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ε1

ε3

ζ1

ζ2

ζ3

ζ4

-.377

.599

-.225

.393

R2=.202

R2=.103

R2=.449

R2=.318

직무관련
요인

직장환경
관련요인

부모역할
요인

아동행동
특성요인

-.317

.306

.460

.203

ε2

ε4

.619

.574

-.182.200

n=170, χ²(df)=179.285(73)
CFI=0.899, RMSEA=0.093

주)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경로（p<0.05）는 실선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계수는

점선으로 나타냈다.

그림의 간결성을 위해 잠재변수에 속하는 관측변수 및 오차는 생략하였다.

또한 경로계수에 대한 수치는 표준화계수로 나타냈다.

‘εn’는 관측변수에 대한 오차변수를, ‘ζn’는 잠재변수에 대한 오차변수를 뜻한다.

통제변수: 취업모의 연령, 자녀수, 가족구성

<그림 3> 일본 취업모의 연구모형 검토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일차적인 책

임을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인식해왔다. 그

러나 최근에 이르러 양국에서는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직업적 역할과 가정 

내 역할 수행에 대한 성별분담이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이 대부분을 담당하는 구조

가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취업모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민하영 외,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과 양

육에 관련된 사소한 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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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한국과 일본의 취업모를 대상

으로 검토해 보았다. 분석에는 직무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레스를 독립변수, 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행동

과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종속변수로 하는 인과관계

모형을 구축하여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 및 변

수간 관련성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한국과 일본 취업모의 공통적인 

결과로서, 직장환경 스트레스를 강하게 인지할수록 

신체적 학대에 대한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양육행동과 직장환경 스트레스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일과 가정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영역을 통해 고찰해 볼 수 있

다. 加藤容子 외(2006)는 직장환경에서 겪는 스트레

스가 가정 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일

으켜 적절한 대처행동을 방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환경 스트레스가 신체적 학대라는 부적

절한 양육행동의 요인이 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일과 가정의 역할갈등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일본 취업모의 공통적인 결과로서 

부모역할요인에 대한 스트레스를 강하게 인지할수

록 교육적 양육행동에 대한 빈도가 낮아지고, 심리

적 학대에 대한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武井祐子 외(2006)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부

담을 느끼는 양육불안을 예방하는 것이 적절한 양

육행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부모로서

의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武井祐子 외(2006)의 

지적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심리적 학대에 관해서는 唐軼斐 외(2007)의 부

모역할요인에 관한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낄수록 심

리적 학대 발생빈도가 높아진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부모역할요인은 부모에게 있어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과도한 부담

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뿐만 아니

라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양육에 있

어서 부모의 역할, 양육방법, 양육의 즐거움과 기쁨 

등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맞벌

이 세대에서도 부모가 협력하여 함께 자녀를 양육

하도록 하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셋째, 한국과 일본 취업모의 공통적인 결과로서 

아동행동특성에 대한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낄수록 

심리적 학대에 대한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문제행동이 자녀에 

대한 부적절한 양육행동과 관련성을 보인다는 기존

의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唐軼斐 

외, 2007; 朴志先 외, 2012; Cho 외, 2010).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아동행동특성 내용이 영유아기 자

녀의 행동특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녀의 행동특성에 대한 부모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는 지역양육지원센터가 있어 육

아동아리나 육아모임 등을 통해 양육에 관한 부모

의 고민이나 동세대 또는 육아를 경험한 선배들과 

교류하는 장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류회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산 전 부

모와 자녀의 성장에 맞춘 육아교실, 육아상담 등에 

대한 공적인 지원체제를 충실히 하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불안감 및 고민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부모의 주체성을 해치지 않는 지원방

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 취업모의 경우, 직무관련 스트레스와 

직장환경관련 스트레스를 강하게 인지할수록 심리

적 학대에 대한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직장환경 스트레스를 강하게 인지할수록 교육

적 양육행동에 대한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일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자

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행동의 빈도가 낮아지고, 부

적절한 양육행동으로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

서 언급했듯이 취업모의 경우, 어머니 역할과 직업 

역할 간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가정 일이 직

업역할을 방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직업 일로 

인해 가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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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 외, 2012). 또한 가족친화제도가 실시되고 있

는 한국과 일본이지만 취업모 본인의 필요에 의해 

제도를 이용하기보다는 조직문화가 제도의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지적되

고 있다(후생노동성, 2009). 일과 가정의 양립제도가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본인이 직접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일과 가정의 역할갈등 수준이 낮

다는 보고를 참고로 한다면 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

육행동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는 일과 관련한 스트

레스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가족

친화제도에 대한 이용이 보다 용이한 직장 분위기

를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더불어 여전히 일과 가

정에 대한 역할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성이 가정역할 수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

는 유도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일본 취업모의 경우, 아동행동특성요인에 

대한 스트레스를 강하게 인지할수록 신체적 학대에 

대한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더불어 부모

역할요인에 대한 스트레스를 강하게 인지할수록 보

호적 양육행동에 대한 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앞서 언급한 한국의 경우와 구체적인 변수

간의 관련성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양육 스트레스가 

적절한 양육행동을 감소시키고, 부적절한 양육행동

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즉, 취업모가 적절한 양육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녀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와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올바른 인지를 돕는 개입 방안이 요구된다하

겠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원인 파악, 부모의 감정조절 및 자녀에 대한 올바른 

훈육방법 등과 같은 양육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전문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직

무관련 스트레스를 강하게 인지할수록 신체적 학대

에 대한 빈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

로 여성은 문제에 봉착하면 타인의 탓으로 돌리기

보다 자신의 탓을 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san Nolen-Hoeksema, 2007). 예를 들면, 인

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조금이나마 상대방에

게도 어떠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반

면, 직무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는 자신의 능력이 부

족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안으로 책임을 돌린

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

아지면 자책을 하면서 타인, 즉 자녀에게 체벌 등의 

행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서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감소

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추찰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직무관련 스트레스와 신체적 학대간의 

경로계수가 매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두 변수의 관계는 추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취업

모에게 있어서 자녀에 대한 적절한 또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수행하는데 직무 스트레스와 양육 스트

레스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육아중인 직장여성들에게는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하기 용

이한 직장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동시에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

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

로 양육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 및 부모교육 등

과 같은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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